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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gital environment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human lives toda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Mukbang watching status and its association with eating behaviors, eating habits, and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We conducted a survey of the actual status of Mukbang watching, and nutrition quotient of children 
(NQ-C) among 222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The prevalence of viewing Mukbang content 
was 68.9%, the most common frequency of viewing was 1∼2 times per month (36.5%), and the duration of 
watching a single episode was less than 10 minutes (54.9%). Overall, 31.4% of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ate while watching a Mukbang and, 66.0% said they felt hungry after watching a Mukbang. YouTube 
(82.4%) was the most common source of viewing Mukbang. The most common reason for watching Mukbang 
was because all the students found the content entertaining. The NQ-C score of all the subjects surveyed was 
58.95, which is a moderate grade. The scores of NQ-C, balance, and practice fact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than in girls. In addition, the scores of NQ-C, and balance and moder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ukbang non-viewers than viewers for all subjects and more specifically boy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atching Mukbang is associated with poor nutritional statu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ukbang watching status when providing nutrition guidance to instill healthy eating 
habits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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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동기는 만 6세부터 11세까지의 초등학생 연령으

로 제2의 급성장과 성적 성숙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성장 유지, 활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 감염에 대한 저항력 유지와 사춘기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영양소를 체내에 저장하기 위하

여 지속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

다. 또한, 학령기에 형성된 올바른 식생활 태도는 건

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평생의 식품 선택과 식습관에 

영향을 준다(Gang & Chyun 2006). 그러나 핵가족화

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 내 식사 예절 및 식습

관에 관한 교육이 소홀해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역할 

및 영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Lee 2008).
식습관은 시대의 문화, 관습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all 
등 2006; Brug 2008), 그중에서 미디어의 영향은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Rounsefell 등 2020).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87.4%로 다른 나이대와 비교

하였을 때 매우 높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 중 39.5%가 먹방(Mukbang)을 

시청한다고 하였다(Korea Press Foundation 2019). 이

는 먹방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Kim 2020). 
먹는다는 의미의 ‘먹’과 방송의 ‘방’이 합쳐진 먹방

은 시청 연령이 점점 낮은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TV, 컴퓨터, 소셜 미디어 등에 노출

이 길수록 비만, 당뇨병과 같은 건강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식습관 문제를 갖는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Proper 등 2011; Sidani 등 2016). 
국내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튜브를 비롯한 자극적이며 흥미 위주의 음식 

콘텐츠는 아동 청소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Yim 2023).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들이 식품을 구매

할 때 영양과 안전성보다는 맛이나 대중매체 등의 광

고에 의존하여 식품을 선택하여 문제시되고 있다(Ko 

등 2006). 특히 먹방 시청이 자유로운 청소년(Kim 등 

2020), 대학생(Lee & Lee 2022), 성인(Nam & Jung 
2021)에 있어 먹방의 잦은 시청 빈도는 시청자의 부

정적인 식습관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먹방에서 다루는 식품이 다양해지면

서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식품 선택이나 그로 인

한 식습관 및 건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Moon 등 2017; Kim 2020). 그러나 학동기 어린이는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우며(Jin 2001; Yoo & 
Jung 2008), 먹방 시청 후 잘못된 모방 섭식 행위는 

학동기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동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먹방 시청과 식습

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영양지도에 있어 영양지식 보다는 바람직한 식생

활 지식을 실제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하여 생활화하

는가에 의미가 더욱 크다. 따라서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의 형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지식뿐만 아

니라 그와 관련된 신념과 태도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

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Parcel 등 1995).
최근 미디어 콘텐츠 노출 시기가 낮은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어

린이의 식생활 지도와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먹방 시청 실태를 평가

한 후 그에 따른 식행동, 식생활 습관 및 영양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양지수와의 관

련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디어 환

경에 노출된 초등학생의 식생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

안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양 정보 및 영양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시청

을 유도하여 학령기 어린이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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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1개 초등학

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

문조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여 총 240부가 회

수되었으며(회수율 80%) 불완전하게 기재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22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분석률 74%). 본 연구는 국립공주대학교 기

관생명윤리위원회(No. KNU_IRB_2023-107)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의 학부모 동의를 얻어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초등학교 각 학년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담임교사가 각 학급 학생에게 

설명과 함께 설문지 및 동의서를 배부하여 학부모 동

의를 얻은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저학년의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였으며, 고학년의 경우에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Kang 2022; 
Kim 2022)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문지를 재구성한 후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 문항

은 일반사항, 먹방 시청 실태, 먹방 시청 이유, 먹방 

시청 후 행동 변화, 어린이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NQ-C)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일

반사항은 성별, 학년,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 한달 용

돈, 하루 간식 비용의 5개 문항이었다. 먹방 시청 실

태는 시청 횟수, 시청 시간, 식사 시 시청을 함께 한 

경험, 시청 후 배가 고파진 경험, 시청 후 음식을 먹

는 빈도, 시청 후 먹는 음식 종류, 시청 경로의 7개 

문항이었다. 먹방 시청 이유는 7개 문항, 먹방 시청 

후 행동 변화는 11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어린이 영양지수는 한국영양학회(Lee 등 2020)에서 

개발한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을 평가하는 19개 

문항을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균형 영역은 채소류, 과

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생선류, 달걀, 콩류, 견과류

의 섭취빈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제 영

역은 단음식 및 단음료, 기름진 음식, 라면, 가공육류, 
과식,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음식 섭취, 돌아다니거나 

스마트기기 보면서 음식 섭취 빈도의 7개 문항으로, 
실천 영역은 아침식사, 영양표시 확인, 손 씻기, 가족

과 함께 식사, 운동 빈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지수 점수는 한국영양학회(Lee 등 2020)에
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를 적용

하여 총 영양지수 및 균형, 절제, 실천의 세 영역별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7(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먹방 시청 관련 응답

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남, 여), 학년(1∼3 저학년, 
4∼6 고학년), 먹방 시청 유무에 따른 먹방 시청 실

태, 시청 이유, 행동 변화, 영양지수의 차이는 비연속 

변수의 경우 χ2 검정 또는 Fisher’s exact 검정,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모든 

검정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22명으로 남학생 114명(51.4%), 
여학생 108명(48.6%)이었다(Table 1). 초등학교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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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kbang watching status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222)
Sex Grade

Boys
(n=114)

Girls
(n=108)

Low
(n=84)

High
(n=138)

Watching frequency Never 69 (31.1)1) 43 (37.7) 26 (24.1) 25 (29.8) 44 (31.9)

1∼2/month 81 (36.5) 39 (34.2) 42 (38.9) 29 (34.5) 52 (37.7)

1∼2/week 40 (18.0) 21 (18.4) 19 (17.6) 13 (15.5) 27 (19.6)

3∼4/week 22 ( 9.9)  9 ( 7.9) 13 (12.0) 15 (17.9)  7 ( 5.1)

≥5/week 10 ( 4.5)  2 ( 1.8)  8 ( 7.4)  2 ( 2.4)  8 ( 5.8)

P-value2) 0.073 0.031*

Watching duration ＜10 min 84 (54.9) 40 (56.3) 44 (53.7) 32 (54.2) 52 (55.3)

10∼30 min 49 (32.0) 21 (29.6) 28 (34.1) 18 (30.5) 31 (33.0)

≥30 min 20 (13.1) 10 (14.1) 10 (12.2)  9 (15.3) 11 (11.7)

P-value 0.818 0.808
1) n (%)
2) P-value by χ2 test
*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Frequency
(n=222) %

Sex Boys 114  51.4

Girls 108  48.6

Grade 1st∼3rd (Low) 84  37.8

4th∼6th (High) 138  62.2

Dual-income parents Dual-income 131  59.0

Single-income 76  34.2

Others 15   6.8

Allowance (won/month) ＜10,000 61  27.5

10,000∼20,000 44  19.8

≥20,000 64  28.8

Others 53  23.9

Snack expense (won/day) ＜4,000 162  73.3

4,000∼6,000 32  14.5

6,000∼8,000 13   5.9

8,000∼10,000 8   3.6

≥10,000 6   2.7

(1∼3학년)은 84명(37.8%), 고학년(4∼6학년)은 138명
(62.2%)이었으며,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가 

131명(59.0%), 외벌이 76명(34.2%), 기타(무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가 15명(6.8%)이었다. 한 달 용돈은 20,000원 
이상이 64명(28.8%)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 간식 비

용은 4,000원 미만 162명(73.3%), 4,000∼6,000원 32명

(14.5%) 순이었다. 한 달 용돈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는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받거나 명절에 받은 용돈

으로 사용하거나 용돈이 없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2. 먹방 시청 실태

연구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먹방 시청 상

태는 Table 2와 같다. 먹방 시청 빈도는 전체 대상자

의 경우 한 달 1∼2회 81명(36.5%), 시청 안 함 69명

(31.1%), 주 1∼2회 40명(18.0%), 주 3∼4회 22명(9.9%)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

한 학년에 따라 저학년의 경우 한 달 1∼2회(34.5%), 
시청 안 함(29.8%), 주 3∼4회(17.9%) 순이었으나 고

학년의 경우에는 한 달 1∼2회(37.7%), 시청 안 함

(31.9%), 주 1∼2회(19.6%)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먹방 1회 시청 시간은 전체 대상자의 

경우 10분 미만 84명(54.9%), 10∼30분 49명(32.0%), 
30분 이상 20명(13.1%)이었으며, 성별 및 학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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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ual status of Mukbang watching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of the viewers.

Variables Criteria Total (n=153)
Sex Grade

Boys
(n=71)

Girls
(n=82)

Low
(n=59)

High
(n=94)

Experience of eating and watching 
together

Yes  48 (31.4)1) 23 (32.4) 25 (30.5) 15 (25.4) 33 (35.1)

No 105 (68.6) 48 (67.6) 57 (69.5) 44 (74.6) 61 (64.9)

P-value2) 0.862 0.283

Experience of hunger after watching Yes 101 (66.0) 44 (62.0) 57 (69.5) 40 (67.8) 61 (64.9)

No  52 (34.0) 27 (38.0) 25 (30.5) 19 (32.2) 33 (35.1)

  P-value 0.393 0.730

Experience of eating food after 
watching

Never  56 (36.6) 28 (39.4) 28 (34.1) 23 (39.0) 33 (35.1)

Occasionally  91 (59.5) 38 (53.5) 53 (64.6) 34 (57.6) 57 (60.6)

Frequently   5 ( 3.3)  5 ( 7.0)  0 ( 0.0)  1 (1.7)  4 ( 4.3)

Always   1 ( 0.7)  0 ( 0.0)  1 ( 1.2)  1 (1.7)  0 ( 0.0)

P-value 0.031*3) 0.5123)

Channel used for Muckbang 
watching

YouTube 126 (82.4) 60 (84.5) 66 (80.5) 50 (84.7) 76 (80.9)

TV  19 (12.4)  8 (11.3) 11 (13.4)  8 (13.6) 11 (11.7)

Internet broadcasting   1 ( 0.7)  0 ( 0.0)  1 ( 1.2)  1 ( 1.7)  0 ( 0.0)

SNS   7 ( 4.6)  3 ( 4.2)  4 ( 4.9)  0 ( 0.0)  7 ( 7.4)

P-value 0.9693) 0.0673)

1) n (%)
2) P-value by χ2 test
3) Fisher’s exact test
*P＜0.05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자 중 먹방을 시청한다는 153명을 대상

으로 먹방 시청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식사 시 먹방 시청을 함께한 경험은 전체 시청자

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48명(31.4%)이었으며,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먹방 시청 후 배

가 고파진 경험은 전체 시청자에서 있다는 응답이 

101명(66.0%)이었으며, 성별,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먹방 시청 후 실제 배고픔에 음식을 먹

은 경험은 전체 시청자의 경우 ‘전혀 먹지 않는다’ 
56명(36.6%), ‘가끔 먹는다’ 91명(59.5%), ‘자주 먹는

다’ 5명(3.3%)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전
혀 먹지 않는다’ 28명(39.4%), ‘가끔 먹는다’ 38명

(53.5%), ‘자주 먹는다’ 5명(7.0%)으로 나타났고 여학

생은 ‘전혀 먹지 않는다’ 28명(34.1%), ‘가끔 먹는다’ 53
명(64.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먹방 시청 후 음식을 먹

은 경험이 있는 97명을 대상으로 주로 섭취하는 음식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에 따

라 저학년은 과자류가 13명(36.1%)으로 가장 높았으

며, 패스트푸드 11명(30.6%), 기타(중복 섭취) 8명

(22.2%) 순이었고, 고학년은 기타(중복 섭취) 19명
(31.1%), 라면류 16명(26.2%), 패스트푸드 11명(18.0%), 
과자류 10명(16.4%)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먹방 시청 경로는 전체 시청자에서 

YouTube가 126명(82.4%)이었으며 성별 및 학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먹방 시청 이유

먹방 시청자의 시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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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sons for watching Mukbang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of the viewers

Variables Total
(n=153)

Sex
P-value2)

Grade
P-valueBoys

(n=71)
Girls

(n=82)
Low

(n=59)
High

(n=94)

To pass the boring time 2.42±1.151) 2.17±1.12 2.65±1.14  0.010* 2.37±1.19 2.46±1.13 0.660

Learning to enjoy a delicious meal 2.49±1.19 2.42±1.18 2.55±1.21  0.516 2.59±1.28 2.43±1.14 0.399

Being able to find restaurant recommendations and  
 cooking methods

2.40±1.17 2.38±1.18 2.41±1.17  0.856 2.25±1.09 2.49±1.21 0.226

To relieve stress 2.27±1.18 2.11±1.15 2.40±1.20  0.131 2.42±1.25 2.17±1.13 0.197

Because the video is entertaining 3.21±1.17 3.18±1.13 3.23±1.21  0.787 3.44±1.19 3.06±1.13 0.052

Eating while watching makes the food taste better, and it 
increases my appetite

2.45±1.16 2.48±1.19 2.43±1.14  0.784 2.44±1.16 2.46±1.17 0.931

Eating alone makes me feel less lonely 1.80±0.95 1.82±1.03 1.79±0.87  0.875 1.90±0.98 1.74±0.93 0.330

Discovering new foods and ingredients 2.60±1.19 2.58±1.28 2.62±1.11  0.818 2.63±1.16 2.59±1.21 0.832

Being able to experience vicarious satisfaction 2.68±1.33 2.68±1.37 2.68±1.30  0.975 2.61±1.30 2.72±1.35 0.609
1) Mean±SD
2) P-values by independent t-test. Score: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P＜0.05

Figure 1. Food types consumed by viewers after watching Mukbang. P＜0.05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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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havioral changes after watching Mukbang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of the viewers.

Variables Total
(n=153)

Sex
P-value2)

Grade
P-valueBoys

(n=71)
Girls

(n=82)
Low

(n=59)
High

(n=94)

My lifestyle has become irregular due to Mukbang 1.47±0.671) 1.38±0.70 1.55±0.63  0.121 1.59±0.79 1.39±0.57  0.096

I couldn’t properly accomplish the planned tasks after watching 
Mukbang

1.53±0.74 1.41±0.71 1.63±0.76  0.061 1.69±0.86 1.43±0.65  0.029*

Watching Mukbang can be helpful for dieting 1.67±0.78 1.52±0.71 1.80±0.82  0.025* 1.66±0.82 1.68±0.77  0.880

Watching Mukbang is more enjoyable for me than hanging out 
with friends

1.71±1.10 1.54±0.95 1.85±1.20  0.069 1.71±1.07 1.70±1.13  0.958

I tend to snack more after watching Mukbang 1.88±0.94 1.68±0.89 2.05±0.96  0.014* 2.10±1.01 1.73±0.87  0.018*

I sometimes feel tired and even get sleepy during class after 
watching Mukbang

1.37±0.73 1.30±0.64 1.43±0.80  0.271 1.51±0.77 1.28±0.69  0.063

I can’t properly do my homework and school studies 1.41±0.67 1.37±0.64 1.44±0.70  0.506 1.58±0.77 1.30±0.58  0.019*

I’ve started feeling that eating alone is better than eating together 
with others

1.40±0.69 1.35±0.72 1.44±0.67  0.440 1.59±0.87 1.28±0.52  0.014*

My appetite increases while watching Mukbang 2.05±1.12 2.15±1.20 1.96±1.05  0.294 2.20±1.17 1.96±1.09  0.188

After watching Mukbangs, I tend to buy and eat the foods featured 
in the Mukbang

2.16±1.13 2.17±1.08 2.15±1.18  0.902 2.42±1.19 1.99±1.06  0.020*

I have had the experience of watching a Mukbang featuring a food 
exploration program and then actually visiting the restaurants 
introduced in the show

1.88±1.15 1.96±1.21 1.82±1.10  0.453 2.00±1.20 1.81±1.12  0.319

1) Mean±SD
2) P-values by independent t-test. Score: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P＜0.05

같다. 총 9문항 중 영상이 재미있어서가 전체 대상자

에서 5점 만점에 3.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만족

을 느낄 수 있어서(2.68), 모르던 음식이나 식재료를 

알 수 있어서(2.60),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서(2.49)라는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 지루한 시

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2.65 vs. 2.17, P＜0.05) 나머지 시청 이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에 따라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먹방 시청 후 행동 변화  

먹방 시청자의 시청 후 행동 변화는 Table 5와 같

다. 총 11문항 중 ‘먹방을 시청한 후 먹방에 나온 음

식을 사먹는다’가 전체 대상자의 경우 5점 만점에 

2.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먹방을 시청하면서 식사

할 때 식욕이 더 좋다(2.05)’, ‘맛집 탐방에 대한 먹방

을 시청을 한 후에 프로그램에 소개된 맛집을 찾은 

경험이 있다(1.88)’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먹방을 보고 나서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었다(1.80 vs. 1.52, P＜0.05)’, ‘먹방 시청 후 

군것질이 늘어났다(2.05 vs. 1.68, P＜0.05)’라는 행동 

변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라 저학년은 

고학년보다 ‘먹방을 보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있다(1.69 vs. 1.43, P＜0.05)’, ‘먹방 시청 후 

군것질이 늘어났다(2.10 vs. 1.73, P＜0.05)’, ‘먹방 시

청 때문에 숙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1.58 vs. 1.30, P＜0.05)’, ‘먹방을 시청한 후 친구나 

가족과 같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느낌이 생겼다(1.59 vs. 1.28, P＜0.05)’, ‘먹방을 시청

한 후 먹방에 나온 음식을 사먹는다(2.42 vs. 1.99, 
P＜0.05)’는 행동 변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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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NQ-C) according to Mukbang watching by the subjects.

Total
P-value2)

Boys
P-value

Girls
P-valueNever

(n=69)
Watching
(n=153)

Never
(n=43)

Watching
(n=71)

Never
(n=26)

Watching
(n=82)

Balance 61.16±13.721) 53.58±14.12 0.000*** 63.19±15.24 52.07±13.41 0.000*** 57.79±10.13 54.89±14.66 0.351

Moderation 71.01±20.00 60.70±21.75 0.001** 73.55±19.24 63.86±21.61 0.017* 66.82±20.90 57.96±21.62 0.069

Practice 42.31±15.66 41.08±15.15 0.580 46.55±14.78 43.22±16.89 0.255 35.29±14.77 39.22±13.29 0.234

Total NQ-C3) 64.74±14.82 56.33±15.83 0.000*** 67.43±14.29 58.41±15.59 0.003** 60.29±14.87 54.54±15.92 0.106
1) Mean±SD
2) P-values by independent t-test
3) NQ-C: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P＜0.05, **P＜0.01, ***P＜0.001

Table 6.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NQ-C)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of the subjects.

Total
(n=222)

Sex
P-value2)

Grade
P-valueBoys

(n=114)
Girls

(n=108)
Low

(n=84)
High

(n=138)

Balance 55.94±14.401) 44.48±16.14 33.28±13.70 0.002** 41.91±13.53 41.19±16.31 0.737

Moderation 63.91±21.71 56.27±15.07 55.59±13.72 0.726 57.13±12.67 55.21±15.35 0.314

Practice 41.46±15.29 67.51±21.20 60.10±21.69 0.011* 65.84±20.96 62.73±22.14 0.301

Total NQ-C3) 58.95±15.97 61.81±15.68 55.92±15.80 0.006** 60.51±15.67 57.99±16.14 0.256
1) Mean±SD
2) P-values by independent t-test
3) NQ-C: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P＜0.05, **P＜0.01

5. 먹방 시청에 따른 어린이 영양지수

연구 대상자의 어린이 영양지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총 영양지수 점수는 58.95
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점수는 균형 55.94점, 절제 

63.91점, 실천 41.46점이었다. 성별에 따라 총 영양지

수(P＜0.01), 균형(P＜0.01), 실천(P＜0.05) 점수는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먹방 시청에 따른 어린이 영양지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총 영양지수 

점수는 미시청군이 64.74점으로 시청군의 56.3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영역별 요인 중 미시청

군의 균형, 절제 점수가 시청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P＜0.01). 성별에 따라 비교했을 때, 남학

생의 경우 미시청군의 총 영양지수(P＜0.01), 균형

(P＜0.001), 절제(P＜0.05) 점수가 시청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먹방 시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디지털 환경은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릴수록 그 영향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먹

방 환경에 접해있는 어린이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안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먹방 시청 실태와 영양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먹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초등학생은 

68.9%로 높았으며, 먹방 시청 빈도는 학년 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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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 저학년의 먹방 시청 비율이 고학년보다 

높았으며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한 달 1∼2회 시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주 3∼4회 시청 비율이 저학년

에서 고학년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먹방 1회 시청 시

간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10분 미

만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짧게 보는 영상 콘텐츠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집중력이 성인보다 낮은 

학령기 아동은 빠르고 간편한 시청을 선호하여 10분 

미만의 시청 시간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식사 시 먹방 시청을 함께 한다는 응

답은 전체 대상자의 31.4%로 낮았지만 먹방 시청 후 

배가 고픈 경험은 66.0%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먹방 

시청이 배고픔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욕을 자

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

(Kang 2022)에서 먹방 시청 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

하였다. 먹방 시청 후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는 패스

트푸드, 과자류, 라면류 등의 가공식품이 약 20% 전

후로 높았지만, 채소 및 과일, 우유 및 유제품은 약 

5% 이내로 낮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에 따라 저학년은 과자류(36.1%), 패스

트푸드(30.6%), 중복 섭취(22.2%) 순이었고, 고학년은 

중복 섭취(31.1%), 라면류(26.2%), 패스트푸드(18.0%)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선행

연구(Kim 2015)에서 먹방에 나오는 음식들은 자극적

이고 고열량 식품들로 건강과는 거리가 멀고 먹는 즐

거움을 위해 선택된다고 하며, 특히 어린이는 모방심

리가 강해 먹방 행동을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

고도 있다(An 등 2020). 먹방에서 나오는 고열량의 

음식들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식습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먹방 시청 후 선택되는 음식에 관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먹방 영상을 모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

강한 식습관을 촉진하고 올바른 음식 선택을 도와주

는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어린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먹방 시청 경로 유형 중 YouTube의 비율이 높은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Kang 2022)와 일치하였다. 
먹방은 2009년에 등장하여 YouTube, TV, SNS 등 다

양한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게 확산되었다(Kang & 
Cho 2020).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먹방 콘텐츠 

제작자는 YouTube를 통해 콘텐츠를 홍보하고 시청자

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건

강한 식습관을 촉진하고 영양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

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청 경로라는 점을 고려하여 YouTube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콘텐츠 제작, 다양한 식재

료 요리법 소개 등으로 올바른 시청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학생들 또한 올바른 시청 프로그램을 선택

해 콘텐츠 시청을 통한 먹방 경험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선순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먹방의 이용 동기를 분석한 선행연구(Jang & Kim 

2016)에서 정보 추구, 오락, 시간 보내기, 대리 충족 

동기가 도출되었으며, Choi의 연구(2017)에서는 정보 

추구, 오락 추구, 간접경험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별, 학년에 유의한 차이 없이 먹방 시청 이유 중 

영상이 재미있어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콘

텐츠를 제작한다면 학생들의 지식습득과 건강한 식습

관을 형성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먹방 시청 후 행동 변화를 분석했을 때 ‘먹방을 

시청한 후 먹방에 나온 음식을 사먹는다’는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앞서 논의한 먹방 시청 후 배가 

고픈 경험이 높은 결과와 함께 먹방 시청이 학생들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먹방을 보고 나서 다이어트

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점수가 높은 결과는 여학생

의 경우 다이어트 중 먹방 시청을 통해 음식을 자제

하고 대리만족을 느껴 식욕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

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먹방 시청 후 군것질이 

늘어났다’ 또한 여학생에서 높은 결과는 먹방 시청이 

먹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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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지만, 먹방 시청 후에 실제 식욕이 생겨나

고 식품 섭취의 식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Lee 2019a)에서 다이어트 중 대리만족

을 위한 먹방의 시청이 오히려 시청 후 시각적 자극

을 유발하여 폭식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학년보

다 저학년의 먹방 시청이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의 어린이들은 더 

오랜 기간 먹방 콘텐츠 노출이 이루어지며 특히, 저

학년의 어린이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기 쉽고 식습

관 형성하는 초기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부모, 영

양교사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지도에 미디어 노출 요

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 초등학생인 본 연구 대상자의 총 영양지

수 점수(58.95점)는 중등급으로 수원 화성시 초등학생

의 61.32점(Kim 202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경북 농

촌 초등학생의 55.3점(Lee 2019b)보다는 높아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역별 요인 

점수는 균형 55.94점으로 상등급, 절제 63.91점 중등

급, 실천 41.46점 하등급으로 선행연구(Kim 2021)의 

균형 점수(61.34점), 실천 점수(58.79점)보다 낮고 절

제 점수(57.37점)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에서 먹방 시

청과 영양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먹방 시청

군의 총 영양지수 및 영역별 요인의 점수가 미시청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의 결과는 

어린이의 먹방 시청이 영양 균형이나 식습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영역별 요인에서 균형과 절제 요인은 미시청군이 시

청군보다 높게 나타나 필요한 식품 섭취와 건강에 좋

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있어서 먹방 시청이 개인의 식행동이나 영양

상태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청소년(Kim 등 2020), 대학생(Lee & Lee 2022), 
성인(Nam & Jung 2021)에서 먹방 시청은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이나 식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미시청군이 시

청군에 비해 균형, 절제, 총 영양지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먹방 시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특히, 남학생을 대

상으로 먹방 시청과 관련된 식사 지도에 더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 1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먹방 콘

텐츠 시청과 식생활 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평가 

결과로 학생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가 부족하며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고 

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먹방 시청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지수와의 유

의미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성을 살펴본 횡단연구이므

로 앞으로 먹방 시청과 영양지수와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먹방 시청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지역과 연령

층을 확대하고 먹방 시청과 식생활 상태와의 관련성

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해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먹방 환경에 접해있는 어린이의 바람직

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안

하고자, 대전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1∼6학년 222명

의 학생을 대상으로 먹방 시청 실태와 영양지수를 중

심으로 한 식행동,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살펴보고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은 114명(51.4%), 여학생은 

108명(48.6%)이었으며, 저학년은 84명(37.8%), 고학

년은 138명(62.2%)이었다. 한 달 용돈은 20,000원 

이상이 64명(28.8%), 하루 간식 비용은 4,000원 미

만이 162명(73.3%)으로 가장 높았다. 
2. 먹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비율은 전체 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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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53명)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75.9% vs. 62.3%)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70.2% vs. 68.1%, P＜0.05). 먹방 시청 빈도

는 한 달 1∼2회(36.5%), 먹방 1회 시청 시간은 10
분 미만이 54.9%로 가장 많았다. 먹방을 시청하면

서 식사 한 경험은 전체 31.4%였으며, 먹방 시청 

후 배고픈 경험은 66.0%, 먹방 시청 후 음식을 섭

취한 경험은 여학생(65.9%)이 남학생(60.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먹방 시청 후 주로 섭

취한 음식의 종류는 저학년의 경우 과자류(36.1%), 
패스트푸드(30.6%) 순이었으며, 고학년은 중복 섭

취(31.1%), 라면류(26.2%)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먹방 시청 경로는 성별 및 학년

별 유의한 차이 없이 YouTube(82.4%)가 가장 높았다.
3. 먹방 시청 이유는 모든 집단에서 영상이 재미있어

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점수가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먹방 시청 후 행

동 변화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먹방을 보고 나

서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었다’, ‘먹방 시청 후 

군것질이 늘어났다’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저학년은 고학년보다 ‘먹방으로 인해 생

활이 불규칙해졌다’, ‘먹방 시청 후 군것질이 늘어

났다’, ‘먹방 시청 때문에 숙제, 학교 공부를 제대

로 하지 못한다’, ‘먹방을 시청한 후 친구나 가족

과 같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느낌이 생겼다’, ‘먹방을 시청한 후 먹방에 나온 

음식을 사먹는다’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4. 전체 대상자의 어린이 영양지수는 58.95점으로 중 

등급 수준이었으며, 영역별로 균형 상등급, 절제 

중등급, 실천 하등급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어린이 영양지수, 균형, 실천 점수는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먹방 시청에 

따른 어린이 영양지수는 전체 대상자와 남학생에

서 먹방 미시청군의 총 영양지수(P＜0.01), 균형

(P＜0.001), 절제(P＜0.05) 점수가 시청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먹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초등학생은 68.9%로 높았으며 재미있어서 먹방을 시

청하고 먹방 시청 후 실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먹방을 시청하는 초등학생은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양지수 점

수가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의 먹방 시

청이 영양지수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초등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먹방 콘텐츠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을 고

려하여, 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양

지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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